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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의 그림자와 환영

 윤상렬은 몇 년간(2005-2009) 샤프심을 붙여오다 지금은 샤프심과 디지털(컴퓨터)로 선(line)을 긋는다. 그것도 아주 
가늘게, 0.3mm와 0.9mm의 사이, 0.01mm와 2.56mm의 사이의 다양한 굵기를 직선으로만 긋는다. 손과 디지털, 감성과 
이성의 차이를 두고 공정과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종이위에 자를 대고 한 번에 수평으로 수없이 긋고, 긋는 과정에서 
순간 스치는 ‘번뜩이는 섬광’을 머금은 채 그 느낌과 호흡을 유지하며 그 위에 필름을 겹친다. 그려진 선과 선의 간격을 
자로 측정해가며 동시에 우연히 생기는 빛 그림자의 환영을 보면서 필름(투명)위에 치밀하고 밀도 있게 선을 계획적으로 
긋는다. 그렇게 그어진 종이와 필름은 2mm에서 4.7mm까지의 간격을 유지하며 각각 다양한 환영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환영 뒤에 숨어 이미지를 조종하는 그림자의 존재는 무엇일까? 그리고 종이(감성)와 필름(이성)간의 간격에서 
2mm와 4.7mm의 갭의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 주격이 아닌 보조격인 그림자와 공간은 서로 공존관계에 있다. 공간은 
무형의 세계라면 그림자는 그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잔영이다. 무형의 세계와 인식의 잔영은 ‘기억이 지닌 의미소들’을 
동반해야만 구체화 되고 각본이 쓰여 진다. 그러니까 윤상렬이 그간 지탱해왔던 기억의 축적들(두려움, 날카로움, 밀도의 
습성, 평안함, … )은 한권의 책만큼 집약되어 ‘그리고-붙이고-긋는’과정과 이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율의 환영>전시에서는 몇 권의 책이 쓰여 졌다. 전체 큰 제목은 <번뜩이는 섬광>이고 각각의 제목은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매년 소제목을 바꿔가도 될 만큼 의미 폭이 깊고 넓다. 보는 이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삶에서 겪은 윤상렬의 경험과 에피소드의 축적이 이 세 가지 관점(감성과 이성 그리고 이 둘을 포용한 켜의 
잔영들)에서 파생된 선들에 집약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작품을 대할 때마다 떠올렸으면 한다.

현장에서 경험한 ‘텍스트는 이미지를 넘어 설 수 없다.’는 의미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느껴져 윤상렬의 그림감상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적어도 필자의 바람은 미세한 촉수로 느낄 수 있는 빠르게 스치는 화살의 
잔영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느린 탄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작가가 상상한 꿈속의 풍경화처럼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때로는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오다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마음의 파장이 모노톤처럼 평안히 다가오기도 한다. 그 
수평선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시공간의 세계는 지속적으로 작가에게 불안한 움직임을 갖게 한다.   

비주얼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산하기를 원한다. 반면 과거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가끔은 2004-2005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렸던 ‘먼지 드로잉’의 흔적을 머릿속에 새겨야한다. 뒷걸음질이 아니라, 도약할 때마다 긴장을 풀어주며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전에 선 긋기는 때로는 끊어서,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곡선으로, 
숲과 도시의 복잡하게 엉클어진 구조를 드러내는 자유로운 행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긋고 보여 지는 것은 수평적으로 나타내지만 보여 지지 않는 불규칙한 감성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장의 진폭이 크다. 그 
기억의 감성들을 종이와 필름의 ‘사이’ 공간에서 지우고 다시 써 내려간다. 시간이 지나고 그 켜들이 쌓여지면서 그림자와 
환영은 서로 다른 두께를 드러낸다. 다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고 싶어 한다. 번뜩이는 섬광처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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